
      

     지방자치단체와 예술마을

              김낙영(괴산군의회 의원) 

  

‘예술’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1. 기예와 학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특별한 재료, 기교, 양식 따위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 공간 예술, 시간 예술, 종합 예술 따위로 나눌 수 있다.

3. 아름답고 높은 경지에 이른 숙련된 기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술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인간의 다양한 활동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 인간은 과학과 예술 등의 고귀한 활동을 통해 진화하고 발전

했다. 불편한 것을 개선하거나 연구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해 왔다. 

가끔은 예술이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진 것은 아닌지 잊고 지내

기도 한다. 

  음악, 미술 등의 예술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를 형성하고 감성

을 키우는 등 삶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에 들어

가게 되면 입시 위주의 환경에 놓이게 되어 예술은 보통 뒷전으로 밀

리게 된다. 한 번 멈춘 예술이 다시 일상으로 스며드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어릴 적의 아련한 추억으로 남거나 미련으로 남아 있

다가 다시 찾아오기도 한다. 경쟁이 아닌 다양성, 휴식, 숭결한 인간

의 활동 등으로 설명되는 예술은 어쩌면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공기

와도 닮아서 그 존재의 소중함을 잊고 살곤 한다. 

  지방에서는 이러한 예술을 접할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음악회, 

미술 전시 등이 드물며,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들을 만나는 일



도 흔치 않다. 예술가들은 창의적이며 행동으로 표현하고 사회의 변

화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예술이 주는 힘, 예술가들의 역할이 있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략적으로 예술마을이나 예술가들을 유치한 사

례가 있다.

  대도시의 경우 보통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예술가들을 선정·지원하

고 다양한 예술행사를 주최 및 주관을 한다. 한발 더 나아가서, 예술

가 레지던시(작업공간 지원)를 조성한 사례도 있는데, 인천 아트플랫

폼이 대표적인 사례다. 예술가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유형

에는 부천 영상행복주택, 서울 성북 창조인빌 등이 있다. 예술가들의 

작업공간과 주거문제 해결을 함께 노력한 사례도 있는데, 전주 서학

동 예술마을이 그러하다. 서학동 예술마을에는 작업공간이 모여 있으

며 사회주택을 통해 주변보다 낮은 주거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다. 

  농촌에서의 사례를 찾아보면, 경북 의성에서는 ‘예술가 일촌맺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마을 이장님을 직접 만나서 설명회를 해가

며 주거공간을 확보했고, 연극, 무용, 사진,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청

년예술가들을 선발해서 주거공간, 거주지원금을 제공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활동을 지원했다. 

  예술인마을 조성을 통해 주민들은 다양한 예술을 경험할 수 있으

며, 예술가들은 창작과 공동체활동을 하며 농촌에서의 삶을 이해하고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술가들이 들어오고 예술마을이 조

성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주민들과 예술가들의 

융화를 위해 혹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조정을 위한 활동가나 촉진자

가 필요하다. 또한, 세밀한 기획과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이 있어야 한

다. 

  우리 괴산군도 예술촌을 준비중이다. 무엇을 상상하고 어떠한 기능

을 담을지 어떻게 준비할지 잘 살피고 챙겨야 할 것이다.


